
@tenpenjenn
jennmartin.itch.io

      가
거  

      락
      골
위  

      의

"날짐승의 두 눈 안에
숨겨진 악의를 발견하는
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

별로 없죠."

- 숀 니트너

"...두려움, 그리고
기괴한 공포의 전율...
진심으로 추천합니다."

- 제이슨 모닝스타

"꽊꽊꽊"

- 애덤 로비쇼

"다들 거위 이야기는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"

- 젠 마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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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린 새로 이사 온다는 친구를 환영해주려고

가락골 회관에 모였다고. 그리고 가락골의

골칫덩어리도 알려줘야지. 거의 20년 동안

그 거위 녀석이 우리를 쉬지 않고 괴롭히고

있잖아!

모두 할 말은 셀 수 없이 많지만, 우선 가락골

이 어디인지부터 알아봅시다. 가락골이 조선

시대 산골 마을인지, 21세기 농촌인지,

기억이 가물가물하네. (지금 결정합니다.)

우리는 말이야
각 마을 사람들이 뭘 하는 누구인지부터

봅시다. 각자 한 명의 친구, 그리고 한 명의

원수가 있어.

다음,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저 거위 녀석을

쫓아낼 수 있을지, 혹은 어떻게 거위 녀석이

원수를 괴롭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

거야. 

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거위한테 당한

치욕과 괴로움을 기억해봐.

이 TRPG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

플레이어들이 안전하게 즐기는 겁니다.

불편하면 언제나 테이블을 떠날 수

있습니다. 자리를 비워도 이야기는 계속

이어질 수 있어요. 이야기 도중 불편한

내용이 나온다면 X카드를 사용해서 없던

일로 합니다. 서로를 아껴주세요.

플레이어들의 안전

거위는 초자연적이지 않고

말을 할 수 없지만,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.

거위는 이야기 동안 죽지 않습니다.

대전제 두 가지

장면을 꾸미자고
이야깃거리를 훑어보고 거위한테 당한 사건이
나 거위에 대한 이야기를 꾸미는 거야. 진짜일
수도 있겠지만, 이 신기한 이야기를 처음 했을
때만 진짜였고 쉬지 않고 반복하다 보니 진짜
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.
거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계절인지, 바람에
어떤 향기가 너풀거렸는지, 그리고 거위의 두
눈에 번뜩이는 빛이 어떤 색이었는지 이야기
해보고. 거위 녀석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
감정이 쏟아졌는지도 이야기해도 좋아.

그래도 이야기의 대전제는 어기면 안 돼. 대전
제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플레이어
들이 꽊꽊꽊이라고 외칠 거야.

이방인은 플레이어일 수도
있고 NPC일 수도 있습니다.

이방인이 찾아왔다고?

우리 동네 토박이들이 20년이라는 긴

세월 동안 이 날짐승한테 당한 끔찍한

일들을 알려줘야 해. 새로 이사 왔다는데

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?

이 사람, 우리 동네에 사는 거위가

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.

마을�사람들이�이야기를�한두�번�나눌�때까지

차례를�가지면서�돌아갑니다.

그리고�이방인이�마을�사람들의�경고를

진심으로�받아들이는지�결정합니다.

다른 마을 사람의 차례에는…
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, 이야
기를 이으면서 거위 녀석이 범상치 않다는 사
실을 드러내는 질문을 툭툭 던져봐. 말도 안
되면서도 말이 술술 나오는 질문 말이야.

다른 마을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를
방해하거나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
한 그냥 인정해줘. 하지만 대전제를 어기거나
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꽊꽊꽊이라고 외치는
걸 잊지 말고! 말을 멈추거나 고칠 때까지
계속 꽊꽊꽊해야 해.

차례가 되면…



늑대랑�싸우고

살아남는�걸�봤지�뭐야

헛간�안에�편지를�잔뜩�모아놓고

위에�앉아�있더라고

그…�뭐시기한테�마구�덤비던데?

녀석을�잡으려고�덫을�깔았는데

재주�좋게�피하더라

우리�가보를�훔쳐�갔다고!

아니�새알처럼�보이지도�않는�걸

낳더라

내가�법을�어기는�걸�지켜보더라고

산더미�만한�떡을�다�먹어�치우더라

책을�읽는�걸�본�적이�있어

까마귀랑�까악까악�이야기하던데?

한때는�우리�집�거위였는데�말이야

나한테�선물을�가져다주더라

녀석한테�쫓겨서

마을�밖까지�뛴�적이�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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